
 

 

 

 

 

 

 

 

 

 

 

 

 

 

 

 

 

 

 

 

 

 

 

 

 

 

 

 

 

 

 

 

 

 

 

 

 

 

 

 

 

 

 

 

 

 

 

 

 

 

 

 

 

 

 

 

 

 

 

 

 

 

 

 

 

 

 

 

 

 

 

 

 

 

 

 

 

 

 

 

 

 

 

 

 

 

 

 

 

 

 

 

 

                                

 

 

 

 

 

 

 

     

 

 

 

 

 

 

 

 

 

 

 

 

 

 

 

 

 

 

 

 

 

 

 

 

 

 

 

 

 

 

 

 

 

 

제 80 호                                 2008 년 4 월 11 일          금요일

한국민중을 감동시킨 신운만회 

신운만회 비디오시디를 보았더니 유방종양이 소실되다 

단 말이네.> 

      한 가정부인이 신운만회 

를 보고 감동되였고 진상을 알  

게 되였기에  

그는 복을  

받았고 아 

름다운 미 

래가 있게  

되였다. 

시디를 내 마누라가 여러번 보 

았어. 내 마누라는 예전에 유방 

종양이 있었는데 며칠전에 날 

보고 없어졌다고 말하기에 무 

슨 약을 먹었냐고 물었더니 아 

무 약도 먹지 않고 신운만회 

비디오시디를 보았다고 말하더 

라구. 이 얼마나 신기한가. 신 

운만회를 보니 종류가 없어졌 

다

지난해 봄, 나는 한 친구에 

게 “9 평공산당”과 2007 년 전 

세계중국인신년만회의 비디오 

시디를 주면서 법륜대법수련 

중에서 나타난 신기한 일에 대 

해 이야기했다. 

      며칠전에 나는 이 친구를 

만났다. 그는 말하기를 <작년 

에 나에게 준 신운만회 비디오 

파룬궁학원에게 

장미꽃을 드리다 

국제암

네스티

인권조

직프랑

스청년

부는 

금년 3 월 27 일부터 파리에서 

3 일동안 활동을 벌려 중국 

정부가 올림픽 정신을 존중 

하고 인권을 개선 해야할 것을 

요구했다. 이 활동에서 국제 

암네스티의 요청을 받은 2 명의 

프랑스파룬궁수련생은 중공의 

박해를 받은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했다. 이 2 명 파룬궁 

학원들의 대선대인(大善大忍 ) 

의 마음에 감동된 프랑스청년 

나싸허와 아허노는 두송이 큰 

장미꽃을 그들에게 선사하면서 

감동되여 이렇게 말했다. <박 

해는 만리밖에서 일어났지만 

우린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 

는 전세계의 아픔입니다. 중공 

은 지금도 1 억이나 되는 사람 

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있습 

니다. 프랑스는 인권을 지키는 

나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응 당 

인권수호의 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모두 일떠나 박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지난 3 월 20 일, 신운예술 

단은 한국 대구시에서 련속 5 

차례나 공연했다. “위풍 떨치는 

전고”의 프로는 극장의 분위기 

를 고조에로 이끌었는바 워낙 

내성적인 한국 관중들은 분분 

히 일어나서 신운예술단 파룬 

궁학원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 

호와 경의를 보냈다. 

      부천시 전임시장 

조건호(赵健镐) 

(왼쪽 사진)는 인 

터뷰에 응하면서 

<천사가 내려와 

서 춤을 추는 것  

같아 공연이 갓 시작되였을때 

에는 무척 흥분되였는데 공연 

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점차 눅 

잦혔지고 온화하고 상서로워졌   

습니다.> 고 말 

했다. 화가  김계 

희(金季喜)는 (왼 

쪽 사진) 자신의 

마음을 말끔히 

씻은 감을 느끼 

면서 순결한 동년에로 되돌아갔 

다. <마치 훨씬 높은 곳에서 순 

정한 시냇물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는데 그 위에 해빛이 비껴 

깨끗하고 투명한 감을 느꼈습니 

다.> 

한국 진양유조선주식회사 

회장 황경환(黄京焕) 선생은 

<노래가수들은 다른 공간의 높 

은 층차에서 인간세상에 내려 

온 성악가처럼 생명회귀의 정 

보를 이 혼잡한 세상에 전하여 

나로 하여금 다시 인생을 회고 

하게금 했습니다. 만회는 우리 

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더욱 성 

숙하고 더욱 리성적이고 더욱 

도덕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      

다.>라고 

말했다. 

94 세 

고령의 

할머니 

도월인 

(都月仁)은 (왼쪽 사진)공연을 

보면서 줄곧 합장하고 격동되여 

박수를 쳤다. 그는 <신운을 보 

게 되니 난 정말 복이 있소. 내 

가 신운을 보았으니 100 살은 

더 살거요.> 라고 신심 가득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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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로 피를 뽑아 생체장 

기저장고를 세웠다. 

 

 

 

 

        

 

 

 

 

 

 

 

 

 

 

 

 

 

 

 

 

 

 

 

 

 

 

 

 

 

 

 

 

 

 

 

 

 

 

 

 

      

 

 

 

 

 

 

 

 

 

 

 

 

 

 

 

 

 

 

 

 

 

 

 

 

 

 

 

 

 

 

 

 

 

 

 

 

 

 

 

 

 

  

 

 

 

 

 

 

 

 

 

 

 

 

 

 

 

 
       

 

 

 

 

 

 

 

 

 

 

 

 

 

 

 

 

 

 

 

 

 

 

 

 

 

 

 

 

 

 

 

 

 

 

 

 

 

 

 

 

 

 

 

 

 

 

 

아빠, 엄마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박해 

폭로 
전국박해사례 

경찰들을 쫓아버린 촌민들 

찰들에게 붙잡혀 이란현간수소 

에서 박해로 정신의상에 걸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여 

전히 5 년판결을 받고 가목사시 

련강구감옥에 갇혔다. 궁자의 

어머니는 핍박에 의해 외지에 

서 류리걸식하고 있으며 병든 

할머니는 구들에 누워 온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으며 할아버 

지는 아들을 구하려고 공안국, 

검찰원, 법원, 감옥에 다니면서 

공소햇지만 도리여 악인들의 

랭대와 위협을 받았다.  

      궁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루속히 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선량한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해줄 것을 청원하 

고 있으며 인간성이 없는 이러 

한 박해가 재빨리 결속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흑룡강성 이 

란현에서 살고 

있는 7 살난 

녀자애 궁자 

(宫子)는 (왼 

쪽 사진) 늘 

아빠와 엄마의 

사진을 꺼내들 

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 

다. 궁자는 아빠, 엄마에게 이 

렇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난 나의 눈물이 가득 

찬 잔 하나를 드리겠어요. 아 

빠, 엄마 어서 돌아오세요! 난  

지금 말을 잘 들어요.> 

      2006 년 12 

월 12 일 파룬 

궁을 수련하는 

궁자아버지 궁 

봉강(宫凤强)은 

(왼쪽 사진) 경 

찰

만화 죄악의 교역— 
파룬궁학원생체장기적출 

 
중공은 2001 년부터 료녕성 

심양시쑤가툰과 길림시 672-S 

등 전국의 36 개 집중영에서 대 

량의 파룬궁학원생체에서 심장, 

신장, 간장, 눈각막 등 장기를 

적출하여 외국에 고가로 팔았 

다. 이 죄악의 교역진상이 백일 

하에 드러나자  인성을 말살하는 

중공에 대한 항의의 웨침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중공악당 

은 곧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4. 시체를 태워 흔적을 없앴다. 

었고 두 딸애는 아버지옆에 서 

서 붙잡혀가지 못하게 했다. 어 

느새 달려온 촌민들은 경찰을 

보고 <뭘 하는 짓인가? 나쁜짓 

을 하면 보응을 받는것이 두렵 

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경 

찰들은 백성들이 한 

결같이 반대하는 것 

을 보자 기가 꺽여  

뿔뿔이 달아났다. 

지난 3 월 22 일 오후, 당 

산시풍남구서호촌에 사는 농민 

호인창(胡印仓)은 애타자촌에 

서 호신부를 주다가 리씨의 

고발로 7 명 경찰들에게 집까 

지 끌려 와서 집수색을 당했 

다. 경찰들이 호인창을 붙잡아 

가려고 할때 그는 경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당신들과 집식구 

들이 죄다 좋지 않다고 알려주 

었

약물박해사례 3 건만 들겠다.  

▶ 장학봉(张学风), 녀, 청해성 

녀자감옥에서 신경을 파괴하는 

약물주사를 맞고 정신의상에 

걸렸으며 나중엔 사망되였다.  

▶ 리원평(李元平), 녀, 청해성 

계독로교소에 갇혀 흰 알약을 

먹 고 정신이 마비되였으며 

반응과 기억력이 하강되였다.  

▶ 평춘봉(平春峰), 남, 청해성 

다바진로교소에 갇혀 독침을 

맞고 독약을 먹어 정신이 황홀 

해졌으며 나중엔 사망되였다.  

최근에 파룬궁인권(www. 

falunhr.org)에서 국제사회와 각 

국정부에 중공약물박해보고를 

보냈다. 이 보고에는 청해성, 

호북성, 산동성 12 명 파룬궁학 

원이 간수소, 로교소, 감옥에 

갇혀 약물박해를 받아 온몸이 

쇠퇴되고 사지가 불구되고 정 

신의상에 걸리며 사망된 죄행 

을 폭로했다. 아래에 청해성의 

2. 중공관원과 의사들이 결 

탁하여 폭리를 얻었다. 

장기이식을 할수 있습니까? 

10 일내에 할수 있습니다. 

병
원

3. 파룬궁학원생체에서 장기 

를 뽑았다. 

생
체
적
출
했
기
에 

신
선
합
니
다.

화
장
로 

신
체

검
사


